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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소상공인은 낮은 진입장벽과 과다경쟁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 당연히 기업가의 특성에 따라 경쟁력과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자본의 신뢰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사점 도출
이 주 목적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기업가특성 중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직관 순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과 낙관적견해로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소상공인의 특성을 잘 반영해준 결과로 보인다. 둘째,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성취욕구와 경영성과 간 신
뢰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셋째,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사점으로 소상공인의 성취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
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오늘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핵심주제어: 소상공인, 기업가정신, 경영성과, 사회적자본

Ⅰ. 서론

최근 경영환경의 급변과 기업 간 치열한 경쟁으로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상
공인들의 생존 경쟁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범위
를 분류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이다. 그러나 
엄밀히 중소기업 범주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
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는 IMF 경제위기 이후 생계형 창업이 
급증한 이래 꾸준히 증가세로 이어져 왔다. 

<표 1> 통계청 자료 2014년 기준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전
체 사업체수의 86.4% (306만개) 종사자수는 37.9% (605만명)
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은행권 대출과 연체가 폭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로
서 장기적 경기불황의 여파를 실감하는 계층이기에 그 충격
의 여파가 더욱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잠재적 부채 위험의 가
중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
여진다.

<표 1> 소상공인 현황

단위 : 천개, 천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
체수

전체 2,940 3,049 3,047 3,069 3,125 3,235 3,354 3,419 3,545

소상공인 2,597 2,682 2,675 2,686 2,749 2,835 2,919 2,962 3,063

비중% 88.3 87.9 87.8 87.5 87.9 87.6 87 86.6 86.4

종사
자수

전체 12,234 12,818 13,070 13,398 14,135 14,534 14,891 15,345 15,962

소상공인 5,019 5,228 5,195 5,218 5,334 5,549 5,677 5,778 6,046

비중% 41 40 39.7 38.9 37.7 38.2 38.1 37.7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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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업가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주체이며 동시에 경
영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기업가의 특성에 
따라 경쟁력과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이지만 경제적 자립기

반이 매우 열악하다(정피아, 2016).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낮은 진입장벽과 과다경쟁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소상공인은 기업의 규모가 영세
한 경우가 많아 CE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더불어 기업성
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성과 측정을 위해
서는 객관적인 재무제표와 더불어 정성적인 요소도 반영함으
로써 기업가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의 창업 이후 지속적 성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
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의 특성
상 시스템화된 조직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 및 협업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된다. 소상공인의 권
익보호와 애로사항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협회와의 사회적 관계 
연결망과 그 연결망을 기반으로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비전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자본의 개념이다.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Tehseen & Ramayah, 2015), 특
히 사회적자본의 인간관계 및 네트워크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사회 네트워크의 주축을 이루며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들이 
충분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가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자본의 개념을 접목시켜 살펴보는 것이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국내 산업에서의 전체 대비 소상공인
의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업
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
성이 크다.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으로 의

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다음의 연구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해 본다. 둘째, 사회적자본의 신뢰가 기업가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 본다. 셋째, 
소상공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영향을 분석
해 본다. 넷째,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파
악해 본다. 

Ⅱ. 이론적 배경

2.1 소상공인 개념 및 현황
소상공인 (Small Business)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뜻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
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소상공인은 그 특성상 생계형 창업의 기반이 중심이 되기 때

문에 소규모의 자금으로 창업하여 영세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
위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이다. 소상공인의 영역은 제조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음식업과 도소매업 분야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8월 중소기업청 발표자료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 기준 창업한 소상공인 71%는 5년내 폐업
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청 연차보고서, 2016). 
연차별 생존율은 1년차 60.1%, 2년차 47.3%, 3년차 38.2%, 4

년차 32.2%, 5년차 29.0%로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
공인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2.2 기업가 개념과 기업가 정신

기업가 (Entrepreneur)란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이며, 이윤 극
대화의 목표를 추구한다. 기업가는 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좌
우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나아가 기
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정피아, 2016).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

응해 나가기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새로운 기회의 포착 및 추구, 위험감수, 가치창출을 강

조하고 있다(Josang & Presti, 2004). 기업가 정신은 전략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로써 기업활동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며 대
표적 구성요인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자율성, 공격성 등이다
(Lumpkin & Dess, 2001). 
기업가 정신의 특성으로 기업가 개인적 특성, 기업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기업가 정신의 과정과 결과를 강조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결국 기업가정신은 가치창출의 가능성과 기회 
활용 혹은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의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김범성, 2012). 
김범성(2012)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성격요인, 가

업가적 성향, 동기요인으로 다음의 13가지 성격 특성을 선정
하고 있다. 개방성, 신중성, 외향성, 포용성, 정서적 안정성, 혁
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자율욕구, 스트레스 내성
이 그것이다.
성공적인 기업가의 특성은 진취성, 인내성, 창조성 그리고 

독립성 등이 강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성공에 대한 추진력을 
갖는다. 오늘날 기업환경의 특성인 빠른 속도의 변화, 심화되는 
치열한 경쟁, 소비자 니즈 (Needs)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데이터 및 통계기법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기업가 
정신의 접목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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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영성과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재무
적성과는 물론 조직 활동의 효율성 까지도 고려해야하기 때
문이다.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투자수익률과 
같은 재무적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조직의 효율
적인 성과측정을 위해 계량적 지표 및 비계량적 지표도 적절
히 반영되어야하고, 고객 관계, 제품혁신 등 조직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여러 요인들이 성과측정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들에서 성취욕구, 인내성, 위험감수 성향, 가치관, 교육정도, 
사회성, 경험배경 등이 사용되어 왔다(이윤재, 2007). 또한 조
직몰입, 단결심, 경쟁강도, 시장 및 기술적 애로 등의 환경적 
상황은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정피아, 2016).
기업가의 특성과 성향에 따라 경영성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우대일, 2015), 대체로 기업가 정신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Zahra, 2005). 성공적인 경영성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핵심적 
조건으로 직원의 참여도와 직원교육 등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Tahsildari & Shahnaei, 2015). 
기업가 정신이 시장방향성을 결정짓게 됨에 따라 기업의 전

략을 결정하고 종국적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을 향배를 좌우
하게 되는 것이다. 

2.4 독립변수의 정의

2.4.1 성취욕구

성취욕구는 기업가 심리적 특성으로 높은 성취욕구를 지닌 
기업가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뜻한다(Mcclelland, 
1961). 기업가적 성향 연구에서 기업 경영자의 대부분은 성취
욕구, 위험감수 성향, 혁신성 등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인으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적대적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기업 간 전략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윤남수, 
2012). 또한 성취욕구가 강한 기업가가 경영하는 기업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피아, 2016). 급변하는 기업환
경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소
상공인의 특성상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성취욕구가 요구되
어 진다.

2.4.2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 (Risk Taking)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
사결정과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하려는 성향으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조건 하에서도 공격적 행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ess & Lumpkin, 2005). 
기업가의 위험감수 성향을 성별 차이로 살펴본 연구에서, 기

업가 역할은 항상 위험감수를 포함하며, 불확실성의 조건하에
서 여성은 보수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남성보다 큰 
편이다(Meier & Masters, 1988). 여성 기업가는 남성 기업가에 

비해 보다 안정적, 자율적인 성향을 보이며(Sexton & Bowman, 
1990), 남성 기업가들은 성장지향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불
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이 높은 편으로 판단 가능하다(Byrnes et 
al., 1999).
기업가는 높은 경영성과 추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구성

원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비즈
니스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McCarthy, 2000). 많은 
소상공인의 경우 가족기업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가
족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에 보수적 
성향을 띈다고 하였다(Zahra, 2005). 따라서 가족기업은 상대
적으로 낮은 위험감수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연구적 배
경과 의미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위험감수성을 기업가 
정신의 특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4.3 인내성

인내성은 애매한 상황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향을 의미
하기 때문에 인내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그 상황을 위협
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와 같이 기업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반 위협요인들에 대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기업가의 역
할이 중요하다(정피아, 2016). 따라서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인 
인내성의 유무에 따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선도하기 위한 
타개책 마련에 기업가의 성향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여겨 진취적 성향으로 도전하는 자세
를 취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 행동으로 이어지
기도 한다(Begley & Boyd, 1987).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가가 느

끼는 스트레스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
이고 인내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인맥을 형성하고, 인맥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과의 대화를 자주하며, 지
나친 성취욕에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만족감을 찾으며, 끝으
로 이 모든 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한위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김범성, 2012).

2.4.4 직관과 인지능력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조직의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가의 직관이 중요하며, 이러한 직관은 기
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hatri & Ng, 2000). 조직의 다
양한 생산성 향상에 기업가의 직관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효율적 경영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Sinclair & Ashkanasy, 2005).
사회적 역량 중 인지능력이 강할수록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경향이 크다. 기회 인지능력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업
의 기회를 선별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기업가에게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이윤재, 2007). 
따라서 기업가의 지혜 및 통찰력인 직관과 인지능력은 기업
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화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해야하는 소상공인으로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관성을 타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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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감한 변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를 위해 깨어
있는 직관과 더불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할 것이다.

2.5 사회적자본과 신뢰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은 개인과 가족의 공감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연계된 집합체로 정의하였다(Hanifan, 1920). 
이러한 사회적자본의 실현 여부는 사회적 자본을 조직의 사
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집단 행
동을 촉진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집단 목표지향성과 구
성원의 신뢰공유로 가능하다고 하였다(Leana & Van Buren, 
1999).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 사회집단, 조직 등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로 압축할 수 있다.
사회적자본에 대한 나하피엣과 고샬(Nahapiet & Ghoshal, 

1998)의 견해는 사회적 관계 연결망과 그 연결망을 기반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 규범, 비전 공유 등이 포함된다고 하
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차원을 구성원 간 유대 연결망의 
특징과 형태를 의미하는 구조적 차원, 유대 연결망의 질에 대
한 관계적 차원, 그리고 조직의 문화 및 비전 공유에 관련 되
는 인지적 차원으로 세분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기업은 구성원들의 신뢰와 상호관계

가 활발하여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거래비용을 감소시
켜 지속적인 조직발전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Putnam, 1993). 조직관리의 핵심 대상인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리더십이 훨씬 더 잘 
작동되어 조직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광철 외(2011)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인특성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에서 주도적 성격이 주로 친교의 특성이 강한 사
회적 자본과 관련이 있으며, 성취욕구와 권력욕구가 사회적 
자본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관리의 핵심이기도한 사회적 자본은 조직 구성원들 신

뢰와 상호관계가 활발하여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결국 조직발전과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
여하게 된다(이준희, 2014),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진 조직 
환경에서는 리더십이 훨씬 더 잘 작동되어 조직목표의 효율
적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 중 공통적으로 신뢰를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기업
가특성과 경영성과의 조절변수 역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의 대인관계 근원인 신뢰는 현대사회와 같이 정보의 과

부하 증가, 불확실성, 위험감수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불확
실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Josang 
& Presti, 2004).
신뢰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믿음

이며, 상대방이 의무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이다(박
광오·장활식, 2009). 따라서 신뢰는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하고 
상대방이 갖는 선의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자본이론에 바탕
을 둔 신뢰의 조절효과 여부를 규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
생력 확보를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
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을 앞서 살펴본 이론적배경을 통해 밝혀지
고 있다.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 연구에서 경영자의 대부분은 성취욕

구가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인이며,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정피아, 2016). 기업가는 높은 경영성과를 
지향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 크다(McCarthy, 2000). 인내성이 강한 
기업가 일수록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진취적 성향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Begley & Boyd, 1987). 급속한 
경영 환경의 변화에 조직의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편으
로 기업가의 직관이 중요하며, 현명한 직관은 기업성과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Khatri & Ng, 2000). 사회적 역량 중 인지능
력이 강할수록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윤재, 2007). 
이러한 선행 연구의 의미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성취욕구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위험감수성향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인내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직관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인지능력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Mayer et al.,(1995)의 조직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신뢰 
요인들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 직원들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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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하였다. 이와 같이 신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구성
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속
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신뢰를 통해 구성원들은 강한 응
집력을 형성할 수 있고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
하여 유기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은 

성과달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Boss, 1978), 상호간 신뢰 
수준은 개인특성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사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그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항목 연구자

성취욕구
자신의 노력에 의해 목표 달
성을 위한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

나는 주어진 일의 어려움이 클수록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잠재적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히 대처한다

Mcclelland(1961),
정피아(2016)

위험감수
성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사결
정을 과감히 실천하려는 정도

나는 위험을 즐기는 성향이 있다
나는 낮은 수준의 확실한 수익보다 높은 수준의 불확실한 수익기회를 선호한다
나는 위험이 예견 될 경우 타인의 조언보다는 나의 생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주저하거나 단계적인 행동 보다는 과감하게 행동한다

Dess & Lumpkin(2005),
Meier & Masters(1988),

Sexton & Bowman(1990)

인내성
애매한 상황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성향

나는 업무수행 시 개인적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는다
나는 직원의 업무처리가 기대보다 미흡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지켜본다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정피아(2016)
Begley & Boyd(1987)

직관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데 
대한 통찰력 여부

나는 현상을 한눈에, 전체적으로 간파하는 능력이 높다
나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 하는 능력이 높다
나는 위기를 전환하는 결단력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높다

Khatri & Ng, 2000).
Sinclair & Ashkanasy

(2005)

인지능력
여러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선별하는 능력

나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신제품에 대한 시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기회 중에서 유용한 기회를 선별 할 수 있다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윤재(2007)

신뢰 협력업체에 대한 믿음의 정도

협력업체와 상호간, 문제해결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협상을 실시한다
협력업체와 상호간, 비즈니스 관계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한다
협력업체와 상호간, 비즈니스 의존성이 높은 편이다
협력업체와 상호간,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편이다

Leana & Van Buren
(1999)

경영성과
조직의 효율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우리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

이준희(2014)

Ⅳ. 연구결과의 분석 및 가설검정

4.1 연구결과의 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김해,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총 127개 기업표본으로 
다중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표자가 남성 66.1% 여성은 

33.9%, 대표자 연령은 40대가 42.5%로 가장 많았다. 대표자 
학력은 고졸 26.8% 대졸 69.3%, 대학원 졸업자 3.9%를 차지
하였다. 사업형태는 개인이 68.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법인은 31.5%로 조사 되었다. 사업유형은 서비스업 39.4%

를 비롯하여 외식업 20.5%,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의 표본의 특성은 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특성이 가장 강한 편이다. 사업기간
은 10년에서 15년 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종업원 규모는 3인 이하 34.6% 5인 이하 22.0%, 10인 이하 

24.5%로 조사되었다. 유관협회와의 교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는 전혀 없음 26.8% 연간 1∼2회 31.5% 반기 1∼2회 29.1%, 
분기 1∼2회 11.0% 월 1∼2회 1.6%로 조사되었다. 표본 조사 
기업은 김해 56.7% 부산 12.6% 기타 경남 소재지 기업이 
30.7%로 조사되었다. 참여 대상 기업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특성

구 분 표본수 백분율

성별
남
여

84
43

66.1
33.9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
32
54
29
7

4.0
25.2
42.5
22.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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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7개 항목을 제거하고 (직관 1, 인내성 1, 성
취욕구 1, 경영성과 4)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0.7 이상의 
크론바하 알파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와 같이 모든 요인적재량은 0.573 이상으로 기준값 
0.5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각 구성개념에 속하지 않은 측정

문항들 역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 7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으며, 누적 분산 설명비율은 전체 분산의 73.8%를 설명
하고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에 의하여 전체 변량의 8.0%로 
나타나 지배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서로 다른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1 이하로 요인 간의 
판별타당성이 확립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요인분석 및 신뢰성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34
88
5

26.8
69.3
3.9

사업형태
개인
법인

87
40

68.5
31.5

사업유형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외식업
운수업
기타

16
14
50
26
14
7

12.6
11.0
39.4
20.5
11.0
5.5

사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13
22
51
29
4
8

10.2
17.3
40.3
22.8
3.1
6.3

종업원 규모

3인 이하
5인 이하
10인 이하
11인 이상

44
28
31
24

34.6
22.0
24.5
18.9

연 매출액 규모

1억 미만
5억 미만
10억 미만
50억 미만
50억 이상

28
22
23
52
2

22.1
17.3
18.1
40.9
1.6

유관 협회 교류

없음
연간 1～2회
반기 1～2회
분기 1～2회
월간 1～2회

34
40
37
14
2

26.8
31.5
29.1
11.0
1.6

소재지
부산
김해

기타 경남

72
16
39

56.7
12.6
30.7

계 127

구 분
1 2 3 4 5 6 7

변수 Cronbach's α 측정항목

인지능력 0.865

cog2 .844 .230 .058 .101 .073 .042 .121

cog1 .817 .223 .025 .027 .035 .066 .158

cog3 .793 .105 .167 .160 .158 .160 .110

cog4 .692 -.007 .125 .176 .259 .115 .159

위험감수
성향

0.863

ris1 .092 .840 .168 .014 -.101 .177 .034

ris2 .199 .781 .230 .118 .034 .196 .036

ris3 .127 .771 .085 .176 .249 .032 .120

ris4 .169 .747 .036 .192 .219 -.012 .200

경영성과 0.838

per6 .102 .128 .884 .062 .013 -.002 .129

per7 .028 .111 .810 .135 .190 -.074 .149

per8 .063 .119 .741 .183 .306 .168 .051

per4 .240 .193 .573 .248 .070 .215 .109

신뢰 0.829

tru2 .056 .186 .108 .822 .266 .134 .088

tru1 .022 .252 -.034 .764 .322 .067 .075

tru3 .165 .066 .261 .757 -.152 .049 .078

tru4 .238 .016 .257 .688 .107 -.03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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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독립변수들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분석의 효
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표 5>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변수 간  상관계수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및 그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를 보여주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할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 (Multicollinearity)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만약 독립변수
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면 임의의 회귀변수가 다른 
회귀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회귀 값이 변동하게 되고, 이에 따
라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의 
해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
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등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표 5> 변수 간 상관계수

설명변수

기술통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성취
욕구

위험감수성향 인내성 직관
인지
능력

성과

성취욕구 3.66 0.77 1

위험감수성향 3.42 0.78 .296 1

인내성 3.48 0.78 .260 .302 1

직관 3.38 0.79 .357 .351 .376 1

인지능력 3.44 0.67 .370 .397 .294 .436 1

성과 3.48 0.74 .406 .382 .236 .392 .340 1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함

본 연구의 경우 회귀모형상의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VIF 

값 역시 2 이하의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향요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 p
공선성 통계량

F p R²
B S.E. 공차 VIF

(상수) 1.280 .339 　 3.772 .000 　 　

9.57 .000 .283

성취욕구 .211 .075 .243 2.810 .006 .795 1.258

위험감수성향 .177 .075 .207 2.361 .020 .772 1.295

인내성 .013 .073 .015 .176 .860 .809 1.236

직관 .162 .078 .192 2.087 .039 .699 1.430

인지능력 .068 .078 .080 .872 .385 .704 1.420

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결정계수 R²=0.283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회귀선의 설명력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더
빈왓슨값은 1.975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은 확립된 것으

로 나타났다. 분산분석표의 결과 F통계량은 252.616이고 다중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p<0.000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독립변수들의 모임이 종속변수 경영성과의 변동을 

성취욕구 0.777

ach2 .098 .075 .196 .154 .832 .128 .128

ach1 .082 .079 .160 .117 .812 .126 .134

ach3 .263 .128 .090 .093 .725 .006 .068

인내성 0.807

end2 .068 .124 .047 .143 .128 .890 .150

end1 .047 .039 .013 .056 .109 .889 .074

end4 .202 .166 .097 -.035 .010 .631 .185

직관 0.853

int4 .196 .009 .168 .139 .083 .188 .826

int3 .106 .299 .189 .115 .078 .124 .810

int2 .228 .080 .066 .104 .206 .151 .778

고유치 8.0 2.1 1.9 1.8 1.7 1.5 1.3

%누적 32.2 40.9 48.6 55.8 62.6 68.6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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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회귀식의 낮은 유의함과는 별도로 
독립변수의 계수값이 유의한지를 살펴보면, 개별 독립변수들
의 t-통계량값이나 p-값에서 α=0.05에서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향, 직관은 모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분석 결과 성취욕구(β=0.243, p<0.05), 위험감수성향

(β=0.207, p<0.05), 직관(β=0.192, p<0.05)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내성과 인지능력이 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표 7> 가설 채택 여부

H 가설 결과

H1 성취욕구 → 경영성과 채택

H2 위험감수성향 → 경영성과 채택

H3 인내성 → 경영성과 기각

H4 직관  → 경영성과 채택

H5 인지능력 → 경영성과 기각

신뢰에 대한 경영성과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취욕구에 대한 모형요약의 모형2를 보면 총 설명량이 의

미가 있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R² 변화량은 0.688, F변
화량은 1527.669로 나타났으며, F변화량의 유의확률은 0.000으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절효과의 최종판단은 상호작용항의 유의성과 더불어 영향

력의 방향이 타당한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에서 상호작용항인 성취욕구×신뢰의 t값은 39.085,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자본인 신뢰가 성취욕구와 경영성과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위험감수성향, 인내성, 직관,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경영성과 
간 신뢰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취욕구에 대한 신뢰 조절효과 결과표

변수

모형1 모형2

△R² F p 판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상수항 1.470 - 4.722 0.000 3.012 - 32.033 0.000

0.688 1527.669 0.000 채택
성취욕구 .245 .283 3.384 0.001 -.805 -.928 -24.089 0.000

신뢰 .295 .328 3.926 0.000 .049 .055 2.290 0.024

성취욕구*신뢰 - - - - .250 1.573 39.085 0.000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
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자본의 신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사점 도출이 
주 목적이었다.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가특
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소상공인 기업가특성 중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직관 

순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과 
낙관적 견해와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소상공인
의 특성을 잘 반영해준 결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여러 연
구에서와 같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특성 중 심
리적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기업가로서 연속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회
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강한 성취욕구의 내
재적 신념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
론지을 수 있겠다. 또한 여러 경영 통계기법을 적용시키는 판
단도 필요하겠지만 소상공인의 운영 특성상 직관적인 통찰력이 
요구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유관기관 및 협회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습득하여 식견을 넓혀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성취욕구와 경영성과 간 신뢰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는 사회적자본인 신뢰가 성취욕구와 
경영성과 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 상호 간 문제해결과정에서 정직하
고 성실한 협상을 실시한다고 믿을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잠재적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히 대처해 나가려는 성취욕구의 
발휘가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가
의 성취지향적 성향이 기업성과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로써 
종업원 및 협력업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이 절실함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였다.
셋째,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사점 도

출을 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의 성취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오늘날 심각한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을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경기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겪
게 되는 경영여건이 녹록치 못하다.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미
미하여 좌절을 거듭하는 수많은 기업가들이 생겨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밀착형 소상공인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책을 기대해 본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지원

과 더불어 업계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 의지도 동시에 필요하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영역을 지정하여 상권별, 업종별 임대료, 유동인구, 평균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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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창업위험지수 등 지역밀착형 및 개인맞춤형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
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컨설팅 이
용 후 경영성과는 비교적 향상된다는 연구(정갑수·설병문, 
2016)의 시사점처럼 적극적인 지원제도의 홍보와 폭넓은 지원
책으로 소상공인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 이용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경제

적 약자의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사
회적 불평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류덕위, 2011). 협동조합과 같은 소
상공인들의 연합회 이용빈도가 실질적 생존율을 높일 수 있
는지 전략적 접근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김도관·진찬
용, 2012).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성취욕구를 높여 경영성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동기부여 방안을 구체
화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으나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이론적배경을 살펴보고 구조방정식모
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논문에 사용
된 표본의 수가 부족하여 업종별 특성이 도출될 수 없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설문대상 지역의 확장으로 일반화를 시
도해야 할 것이며, 기업가특성을 세분하여 심리적특성 및 역
량특성으로 확장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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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n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

Weong, Jong Ha**

Jung, Dae Hyun***

Abstract

Management condition of small business is very poor owing to entry barriers and excessive competition. Of course, it is believed that 
differences in competitiveness and result arise from characteristics of a businessman.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grasp relationships 
between businessman's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result of small business and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s of trust in social 
capital on the management result. Through this, it mainly aims to draw implications to secure self-regenerating power of small business 
which faces various difficulties now.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management result was influenced by the 
order of achievement need, risk-taking propensity and intuition among businessmen's characteristics. It seems to well reflect businessman's 
characteristics of the tendency to rely on his own intuition through confidence and an optimistic view. Second, there were moderating 
effects on confidence between achievement need and management result. Third, as implications to secure self-regenerating power of small 
business based on above contents, this study asserted to prepare various political measures in order to encourage achievement need of 
small business and then, to raise survival rates of small businessmen who face serious social problem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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